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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Yeonsuk. “Investigation into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Perspectives toward English and 

Use of English.”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8.2 (2022): 165-184.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s of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have more roles and opportunities as 

English language users. A mixed methods was used through a survey of 109 pre-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semi-structural interview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s Korean English speakers in 

one of non-English speaking countries, the participants showed strong identity as English users and 

openness to various forms of English. Nonetheless, they still recognized English as a subject of learning 

which belongs to English-speaking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K. In addition, they 

showed a strong perception that the culture of English speaking countries should be learned when it 

comes to learning of culture, although they recognized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and 

appreciated its varieties. With the findings about the participants’ perceptions toward English and English 

use, implications are suggested including the urgency of raising awareness of having critical perspective 

in English language learn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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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영어는 이제 다양한 모국어를 가진 사람들이 국제사회에서 의사소통의 목적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11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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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는 국제어(global language or lingua franca)로서의 입지를 인정받고 

있다(Graddol, 2006; Jenkins, 2006, 2007). 이는 실제 영어 사용자의 수와 영

어사용 범주의 넓이와 다양성으로 뒷받침되어질 수 있다(Crystal, 2003). 또한, 

실제 영어의 사용비율 측면에서 비원어민(non-native speakers of English)과 

원어민(native speakers of English)의 비율이 3:1이라는 것(Crystal, 2003)은 

원어민과 의사소통을 위해 배우는 외국어(Kachru, 1992)와 영어는 그 사용측면

에서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에 따른 영어를 보는 시각과 영어의 활용

을 위한 접근방법도 달려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의 변

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영어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는 여전히 영국과 미국 같

은 핵심층 (inner circle)의 언어라는 것이다 (Lee, 2011; Park, 2009). 다시 말

하면, 핵심층이 아닌 주변부(periphery)에 속하는 한국은 영어를 사용하는 핵심

층의 신제국주의 (neoimperialism)의 산물로 여겨진다(Canagarajah, 1999). 이

러한 견해는 한국의 영어교육이 여전히 언어제국주의(linguistic imperialism)의 

틀 안에 갇혀있다(안종협, 2008)는 우려를 낳게 한다. 

언어제국주의(linguistic imperialism)에 대한 연구는 원어민 우월주의

(Native-speakerism), 이에 따른 문화학습과 상호문화간 의사소통(intercultural 

communication)과 더불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어 왔다(Canagrajah, 1999; 

Holliday, 2006, 2009, 2013; Pennycook, 2001, 2010, 2017; Phillipson, 

1996, 1997, 2010). 특히, 국제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EIL))라는 인식이 더욱 더 부각되면서 식민주의 시대의 산물로 여겨

지는 이러한 개념들이 영어교육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대안을 포함하여 다

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Matsuda, 2003). 

이에 본 연구는 영어학습자(English language learner)이자 영어사용자

(English language user)로서의 역할과 기회가 많아지는 현 시대의 대학생들, 특

히 교사로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예비초등교사들의 영어와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는 것은 국제화시대의 일원으로 살아갈 우리나라 젊은

이들의 생각을 그들의 말을 통해 엿보고자 한다. 현재의 대학생들은 초등학교 3

학년부터 공교육으로서의 영어 학습과 더불어 미디어 등 다양한 형태로 영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원어민 영어교사 등을 통한 원어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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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기회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교육적 그리고 사회적 환

경의 변화로 인한 학생들의 인식변화 또한 기존의 영어관련 종사자들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교육을 위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미래

의 교육을 담당하게 될 예비교사들에게는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어사용자로서 대학생들, 특히 예비초등교사들의 영어와 영

어사용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1) 예비초등교사들의 영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 예비초등교사들의 영어사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3) 예비초등교사들의 영어와 문화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국제어로서의 영어는 국제어(EIL: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세계공용어(ELF: English as an Lingua Franca), 그리고 세계영어(WE: World 

Englishes)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각각의 용어들의 구분은 

다소 모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인 논의들이 되어왔다

(Canagarajah, 2013, Saraceni, 2010). 예를 들면, 언어적 다양성과 상호간 의

사소통이란 측면에서 국제어(EIL)와 세계영어(WE)는 같은 범주 안에서 다루어 

질 수 있고 (Smith, 2015), 세계공용어(ELF)와 국제어(EIL)는 상호교체 가능하

다고 보여진다(Jenkins, 2000). Friedrich and Matsuda(2010)는 국제어(EIL)를 

“영어가 다국어 상황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설명하는 용어”(20)라고 정의한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어로서의 영어를 언어적 다양성보다는 영어가 사용되

고 인식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Kachru (1985)의 세계영어(WE)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한국은 확장영역

(expanding circle)에 속하며 이는 영어가 외국어(foreign language)로 사용되

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비록 영어가 국제어로 사용되고 인

식되어 진다고 하더라도 영어는 미국이나 영국에 속한다고 여겨지며(Holl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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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영국이나 미국의 언어형태가 기준으로 학습되어진다(Bruthiaux, 2003). 

이에 따라 상호문화간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언어학습에 수반되어 지

는 문화학습의 대상을 선정할 때 영국과 미국의 문화가 우선시 되는 경향이 두드

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odiano(2001)는 영어의 언어제국주의가 명백히 존

재하는 사회에서 비원어민의 문화적 고유성(cultural integrity)를 영어교육현장

에서 지켜낼 수 있는 한 방법으로 국제어로서의 영어를 제안한다. 또한, 주변부

(periphery)에 속한 다양한 나라들에서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과 그 실

효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예: Hino, 2021, 

Ishikawa, 2021).

이처럼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교

육현장에서의 노력에 부응하여 한국에서도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먼저, 이기석(2016)은 영어와 영어교육의 문제를 사회, 정치, 역사, 문화적 관점

과 연관 지어 살펴보고자 Pennycook(2001)의 비평적 응용언어학(critical 

applied lingustics)의 관점으로 한국에서의 영어도입과 확산의 양상을 살펴보았

다. 또한, Smith and Kim(2015)은 영어가 한국 문화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국

제어로서의 영어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미디어를 통한 영어와 영어교육의 문

제를 살펴보기 위해, 최숙(2009)은 EBS에서 방송되었던 일반인대상 영어교육프

로그램인 ‘English Cafe’를 사례로 영어교육미디어에서 영어를 통해 재현되고 

있는 문화와 재생산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원어민에 대한 이상화의 오류’와 ‘미국

인들의 영어만을 기준으로 삼는 표준영어의 오류’(36)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분

석하였다. 또한, 장선미(2011)는 영어공용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에 깊

이 뿌리박혀 있는 언어제국주의의 단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한국의 영어교육정첵과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

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교사나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

이다. 최근, 신지원과 김태영(2018)이 질적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초등대상 어학

원에 근무하는 한국인 관리자와 원어민 및 한국인 강사 각 2명, 총 6명을 대상으

로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영어 식민주의 양상

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최호성(2009)의 세계어로의 영어와 영어가 문화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4명의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서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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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단으로 영어의 중요성과 영어가 가진 힘의 우위로 인한 한국문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염려를 논의하였다. 또한, 김유미(2017)는 중등 영어교사 

6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서 교사들의 인식을 비판적 접근방법으로 살펴봄

으로써, 영어우위현상으로 이어지는 한국교육현장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영어교

육에 비판적인 접근방법을 가지도록 제언한다. 최근, 고경희(2022)는 예비초등

교사들의 국제어로서 영어에 대한 인식전환이 그들의 영어말하기능력에 대한 인

식과 그 능력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는 한국영어교육에서 국제어

로서의 영어에 대한 점진적인 인식전환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예비초등교사 109명을 대상으로, 혼합연구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설

문조사(survey)를 통한 양적연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s)를 활용한 질적연구가 실시되었다. 혼합연구방식(mixed methods)은 

양적 그리고 질적 연구방법 모두를 이용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Dörnyei, 2007). 

먼저,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관한 인식조사의 양적연구를 위하여 

EILPS(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Perception Scale)이 사용되었

다.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척도(EILPS)는 한국의 EFL 학생 277명과 

278명을 각각 대상으로 한 대규모 샘플을 이용하여 개발되었으며, 탐색적 및 확

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입증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그 타당성이 뒷받침되어

진다 (Nakamura, Lee and Lee, 2018). 영어의 현재 상태(Current Status of 

English; CSE) 3문항, 영어의 다양성(Varieties of English; VE) 4문항, 다국어/

다문화간 의사소통 전략(Strategies for Multilingual/Multicultural 

Communication; SMC) 4문항, 그리고 영어사용자의 정체성(English Speakers’ 

Identity; ESI) 3문항으로 구성된 이 설문도구는 국제어로의 영어를 연구하는 연

구자들과 현장 교사들이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을 검증된 도구를 통해 

살펴보고, 이해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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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척도(EILPS)의 각 항목은 5 리커트 척도

(Likert Scale)룰 이용하며, 한글로 번역하여 사용되었다. 항목의 한글 번역시, 

연구자의 1차 번역 후 동료교수자의 1차 검수,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 이중 언어 

사용자의 2차 검수를 득함으로써 번역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번역된 설

문항목은 개방형질문항목과 함께 부록에 첨부하였다. 설문조사는 구글설문도구

(Google Forms)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자

는 설문지의 개방형질문을 1차 검토한 후, 유목적 표집법(purposeful sampling 

technique)을 이용하여 추가질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 반당 4명, 총 16명

을 대상으로 정성적 연구방법인 반구조화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s)을 

실시하였다. 22-26세 사이의 남학생 5명과 여학생 11명이 인터뷰에 참가하였

고, 질적자료 분석에는 모두 가명으로 기재되었다.

IV. 결과 및 분석

혼합연구방식으로 109명을 연구 대상으로 수행한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중 양적 연구 자료는 SPSS 21를 활용한 기술통계분석, 그리고 질적 연구 자료는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사와 수차례 읽기와 코딩과정이 반복된 후에 최종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동료검토(peer examination)를 통한 내적 타당도를 그리고 중층기

술(thick description)을 통한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제공함

으로써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4.1 양적분석결과

먼저, SPSS 21를 활용한 설문문항의 문항 및 항목별 기술통계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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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문항별 빈도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문항 평균 표준편차

영어의 현재 상태(CSE)

CSE1 4.81 .42

CSE2 4.47 .77

CSE3 4.72 .47

영어의 다양성(VE)

VE1 3.70 .94

VE2 4.23 .91

VE3 3.13 1.10

VE4 3.26 1.23

다국어/다문화간 의사소통 

전략(SMC)

SMC1 2.99 1.20

SMC2 3.35 1.17

SMC3 4.35 .69

SMC4 3.65 1.00

영어사용자의 정체성(ESI)

ESI1 3.99 .91

ESI2 3.47 1.09

ESI3 4.20 .92

표 2. 영역별 빈도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영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영어의 현재 상태(CSE) (α=109) 4.66 .41 .91

영어의 다양성(VE) (α=109) 3.58 .79 .85

다국어/다문화간 의사소통 전략(SMC) (α=109) 3.58 .81 .87

영어사용자의 정체성(ESI) (α=109) 3.89 .77 .78

먼저, 위의 표 2 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연구 참가자들은 모든 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주었으며, 각 영역의 평균값은 영어의 현재 상태

(CSE): 4.66, 영어의 다양성(VE): 3.58, 다국어/다문화간 의사소통 전략(SMC): 

3.58, 영어사용자의 정체성(ESI): 3.89 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설문 영역별 신뢰

도 (Cronhach’s alpha)는 영어의 현재 상태(CSE): .91, 영어의 다양성(VE): .85, 

다국어/다문화간 의사소통 전략(SMC): 0.87, 영어사용자의 정체성(ESI): .78 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평균값이 높은 영역은 영어의 현재 상태(CSE)였으며, 이는 참가자들이 

영어를 의사소통, 사업 그리고 문화교류와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지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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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서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평균값이 높은 영역은 영

어사용자의 정체성(ESI)이었으며, 이 영역의 3문항 중 1번과 3번 문항의 응답은 

영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원어민(특히 미국인과 영국인)처럼 말하기를 강요받는 

것에 대한 참가자들의 저항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국제어로서 영어 사용자라는 

스스로에 대한 강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다문화간 의사소

통 전략(SMC) 영역에서는, 3번 문항의 응답이 평균값 4.35, 표준편차 .69로 영

어사용자들의 다양한 말하기와 발음 패턴에 대한 넓은 포용력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영어의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에도 불구하

고, 영어의 다양성(VE) 영역에 대한 응답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비영

어권 국가 영어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영어의 다양성,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영어, 

대만영어 그리고 일본영어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

러한 비원어민간의 의사소통을 영어듣기자료로 사용하는 것에는 각각 평균값 

3.13과 3.26로, 다국어/다문화간 의사소통 전략(SMC) 영역 3번 문항의 응답의 

평균값 4.35과 비교할 때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반면, 홍콩영어, 인

도영어 그리고 싱가폴 영어와 같이 영어를 제 2외국어로 사용하거나 이전에 했

던 국가의 영어에 대해서는 평균값 3.7로 비영어권 국가의 영어(평균값 3.13)와 

비교할 때, 다소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 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과 같

은 영어권 국가의 영어에 대한 인식은 평균값 4.23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한국인 영어사용자로서, 참가

자들이 스스로의 영어와 영어사용에 대해 가지는 높은 정체성과, 다양한 형태의 

영어에 대한 넓은 포용력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영어는 미국, 영국과 같은 영어

권 국가의 영어를 학습의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인 영

어사용자로서의 정체성이 높은데 반해, 다른 비영어권 국가의 영어다양성에 대

한 낮은 인지도는 흥미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 사업 그리고 문

화교류와 교육을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하는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은 높

은 반면, 여전히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인식은 영국과 미국 같은 핵심층(inner 

circle)의 것이라는 인식, 최소한 홍콩, 인도와 같이 영어를 제 2 언어로 사용하

는 바깥층(outer circle)의 영어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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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질적분석결과

다음으로,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자료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래의 표는 각 연구 질문별 주제 분석의 결과를 보여

준다. 

표 3. 연구 문제별 주제 분석 결과

연구문제 주제

영어에 대한 인식

•국제어와 다양성

•두려움과 막막함 그리고 거부감, 하지만 필수적

이다

•영어는 힘이다: 언어사대주의/강대국의 언어

영어사용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 교류 그리고 정보 습득의 도구

•학문으로서 접한 영어학습의 한계를 벗어나고 싶

은 갈망

영어와 문화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필수적인 문화학습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권 국가의 문화학습

4.2.1 영어에 대한 인식

먼저,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인식으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내용은 ‘국제어와 

다양성’ 이었다. 영어는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이 의사소통이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제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저는 영어하면 다양한 인종이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라

는 것이 떠올라요. (기용)

다른 나라,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과도 우리는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어는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매체이자, 의사

소통의 목적으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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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기에 이제 더 이상 영어는 영어를 모

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소유권이 아님을 드러내기도 했다.

영어는 한 국가에 귀속되고 국한되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사용

하는 언어에요. 다국적이라는 말이 눈에 띄게 보이는 요즘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이면 사용되는 언어는 자연스레 영어에요. 이처럼 외국에 나가면 영어가 모국어

가 된다는 농담도 있을 만큼 영어는 어느 곳에나 있어 이미 익숙하며 익숙함이 그 

중요성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민)

다음으로 학생들이 영어라는 언어를 떠올릴 때, 빈번하게 언급된 내용은 ‘두려

움과 막막함 그리고 거부감, 하지만 필수적이다.’ 라는 부분이었다. 상당수의 학

생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 막막함, 거부감, 외면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

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근함, 잘하고 싶다는 욕망을 같이 드러내었다. 이

러한 복합적인 감정 표현들의 귀결에는 삶에서 영어가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느낀 감정

은 영어라는 굴레를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절박함마저 느껴졌다.

저에게 있어 영어는 외면하고 싶은 존재에요. (나현)

영어라는 언어를 떠올렸을 때 두렵다는 생각, 유창하게 잘 해내고 싶다는 생각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느낌과 생각들이 든다. (유정)

나에게 있어 영어라는 언어를 떠올리면 친근감과 함께 두려움이라는 양가감정이 

함께 든다. (민재)

‘영어’라는 언어를 떠올리면 막연하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영어가 만국 공통

어라고 불리는 만큼, 모국어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영어를 사용하고 

배웁니다. 우리는 영어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것이

죠.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맞게 영어라는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성은)

이렇게 괴리감이 들고, 실제 영어를 사용하는 회화에서 크게 막막함을 느끼는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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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속해서 배우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영어가 글로벌 시대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을 위한 하나의 수단

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영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 공용어로 사용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영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은영)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위상과 인생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강하

게 작용하면서, 학생들은 다양한 이유로 영어라는 언어, 그리고 영어를 잘 하는 

것에 대한 동경을 가짐과 동시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유독 다른 언어 말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효과도 있다고 들은바

가 있어요. (혜진)

K-pop을 예로 들 때 그룹에 외국인 멤버가 있거나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한 멤버

가 있을 경우에 외국에서 인기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요즘 아이돌에 외국인 멤버

들이나 영어를 잘하는 멤버를 꼭 영입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위 기사에

서 알 수 있듯 자신의 가치를 우리나라를 넘어 외국에서까지 인정받으려면 영어는 

필수라고 생각한다. (나현)

영어를 잘 한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멋있어 보이는 

효과’를 갖게 된다고 언급할 정도로 영어라는 언어는 우리 사회에서 보이는 않

는 강한 힘을 가진다고 여겼다. 또한,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즉 스스

로의 가치창출을 위해 영어를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영어

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영어가 국제어로 통용된다는 이유만은 아닌 듯 했다. 어

렴풋이나마,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강대국에 대한 이미지가 작용하고 있었

다.

영국, 미국 중심의 영어 과거 세계화를 이끌었던 강국들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 많은 나라에서 소통이 가능한 제1외국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 것은 다른 언어를 전부 배우는 것보다 경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라는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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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주차 강의에서 정작 영어 원어민이 외국을 방문했을 때 그 나라 언어를 

배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영어의 위상이 정말 높구나를 다시금 깨닫

게 되었다. 그렇다면 나도 막연히 영어를 동경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

다. (문환)

영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영어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에 

대한 비판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염려도 드러났다. 또한, 영어에 대한 사대주

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인식도 드러났다.

어쩌면 우리는 예전부터 영어가 중요하다는 말에 세뇌가 된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요즘이다. 물론 영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영어를 구사할 줄 알면, 

해외여행이나 다른 특정 상황에 놓였을 때 편리하거나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해

외여행을 여러 번 다녀봤지만, 번역기가 생각보다 너무 편리하게 잘 되어 있었고, 

영어를 크게 구사 할 줄 모르더라도 여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이제 영어를 

무조건적으로 배워야하고 잘해야 한다는 관념에서 좀 벗어나야한다고 생각한다. 

(혜진)

영어를 우리가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 우리나라의 정체

성, 얼을 지키면서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영어를 더 우선시하고, 영어로 표기되어 있으면 한글로 표기된 

것보다 더 세련되어 보인다는 인식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

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의 언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함을 느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민)

4.2.2 영어사용에 대한 인식 

영어사용에 대해 가장 두드러지는 학생들의 인식은 의사소통, 교류 그리고 정

보 습득의 도구라는 것이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하는 되는 세계의 방대한 

문화와 지식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어사용을 꼽았다. 

세계화가 점점 진행되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영어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은 하나의 도구를 갖는 것이다. 영어라는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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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매개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문화와 관점에서 나오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

다. 또한 자연스럽게 영어권 문화와 친숙해질 수 있고 영어를 매개로 보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 있다. (효진)

영어가 제 1의 공용어로 사용되면서 다양한 장소에서 영어가 사용된다. 그에 따라 

다양한 서적, 연구 등 인간이 알아낸 정보는 영어로 가장 많이 명문화되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화학, 교육, 철학, 역사 등의 지식은 

영어 서적과 논문을 인용하거나 번역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그만큼 영어

를 공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지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대현)

또 다른 영어사용에 대한 두드러지는 인식은 학문으로서 접한 영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학문으로서의 영어와 영어의 실제 사용에 대한 괴리감

이었다. 어릴 때부터 학습과 시험의 목적으로 접하게 된 영어는 학생들에게 강

한 부정적인 인식과 거부감 그리고 부담감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

정은 실제로 영어 사용의 경험을 통해 다소 누그러지거나,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뀌기도 했다. 또한, 인지하고 있었지만 외면하고자 했던 영어의 중요성을 재

인지하고, 영어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

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어가 언어가 아닌 학문으로 다가오기에 거부감이 많이 들었다. 

영어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영어를 학문이 아니라 언어로서 가르치고 공유하고 싶

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민지)

저는 언어를 배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어라는 언어를 떠올리면 

항상 부정적인 면들만 생각이 났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에서는 단순히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성적을 잘 받기 위한 방법만을 

가르쳤다. 그래서 더 영어에 대한 반발만 생겼다. 하지만 대학교에 들어와서 단순

히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영어가 아닌 언어로써 영어에 대해 접근하자 영어가 흥미

로워지기 시작했다. 발음하는 법에 대해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실제 사용하

는 언어들을 배우면서 영어라는 언어가 조금은 좋아지기 시작했다. 앞으로 회화를 

배워볼 생각도 있다. (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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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영어와 문화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먼저, 영어 학습에 있어서 문화 학습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언

어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가 사용되어지는 문화의 이해를 중요하

게 생각했다.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배울 때 그 나라의 문화도 함께 배워야 언어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며 배

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보영)

영어를 배우며 문화도 같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어라는 언어도 결국 문화의 

일부이며, 문화 역시 언어가 있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자연스레 영어권 국가의 생활상이나 가치

관, 문학, 속담, 예절 등에 관한 글과 단어들을 접하기 마련인데, 이것 모두는 그들

의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비로서 진정으로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영)

또한, 문화 학습을 언급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배워

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그 언어

가 생성되고, 발달한 배경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 중 하나인 의사소통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영어권 국

가의 말하기 예절이나 방식 같은 일상적인 문화를 배우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수정)

언어에는 문화가 녹아있다고 한다. 영어를 공부하다보면 영어권 국가들의 문화나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여러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은 세상을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정민)

흥미로운 점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자료 모두에서 영어를 다양성과 국제어라

는 키워드로 강하게 인식하고, 영어 사용에서 대화자가 상당 수 원어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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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배워야한다는 생각이 팽배했다. 이 부분에서 여

전히 영어의 소유권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핵심층(inner circle)에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다국어/다문화간 의사소통 전략(SMC) 문화권의 

차이에 따른 대화스타일 변화를 묻는 1번 문항(평균값 2.99), 본인의 문화에 대

해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2번 문항(평균값 3.35)을 영어의 현재 상

태(CSE)(평균값 4.66)와 비교한 결과에 의해 뒷받침되어진다. 또한, 이는 영어의 

다양성(VE) 영역에서 비원어민(예:인도네시아영어, 일본영어)영어에 대한 인식

을 묻는 3번 문항(평균값 3.13)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109명의 예비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영어사용에 대한 인식

을 살펴보았다. 먼저,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한국인 영어사용자로

서, 참가자들이 스스로의 영어와 영어사용에 대해 가지는 높은 정체성과, 다양한 

형태의 영어에 대한 넓은 포용력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영어는 미국, 영국과 같

은 영어권 국가의 영어를 학습의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

국인 영어사용자로서의 정체성이 높은데 반해, 다른 비영어권 국가의 영어다양

성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흥미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 사업 그

리고 문화교류와 교육을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하는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

식은 높은 반면, 여전히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인식은 영국과 미국 같은 핵심층

(inner circle)의 것이라는 인식, 최소한 홍콩, 인도와 같이 영어를 제 2 언어로 

사용하는 바깥층(outer circle)의 영어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어를 다양성과 국제어로 인식하지만, 문화학습이라는 측면에서는 영

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어권의 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강한 인식을 보여주었

다. 즉. 영어를 국제어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영어를 영국과 미국 같은 핵심층

(inner circle)과 여전이 깊이 연관시키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비영어권 국가

들이 속하는 확장층(expanding circle)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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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영어와 영어사용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과 같은 부정

적인 감정들이 학습, 시험과 관련된 학습과정에서 상당 수 야기되었으며, 이는 

성인이 되어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는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하였

다는 것이다.

한국의 영어교육은 그 동안 영어사대주의, 언어제국주의와 같은 우려에도 불

구하고, 영어학습과 그 결과의 긍정적인 측면만이 부각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

제화시대에서 영어학습자 뿐만 아니라 영어사용자로서의 대학생들, 특히 공교육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미디어 등 다양한 영어교육과 영어사용환경에 노출되어져 

온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본 연구는 앞으로 한국영어교육이 반드시 짚고 넘

어가야 할 점을 시사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 스스로가 좀 더 비판적인 사

고로 영어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인지함양(raising 

awareness)을 통한 학생들의 지도에도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닌 영어를 대하는 

생각과 태도에 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공교육에서 영어를 처음 접하게 되는 초등학생들에게 영어교사의 영어에 대한 

인식과 지도는 초등학생들의 향후 영어학습과 영어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국제어로서 영어가 현재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과 그 대표성에 좀 더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통한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관한 인식 함양과 교육현장에서의 실

효성을 살펴볼 수 있는 후속연구들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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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Part 1 (5 리커트 척도문항)

(CSE1) 영어는 오늘날 국제어로서 전세계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사

용된다. 

(CSE2) 영어는 현재 많은 비영어권 국가들이 공식언어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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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3) 오늘날 영어는 사업, 문화 그리고 교육의 언어로 전세계에서 사용된다. 

(VE1) 홍콩영어, 인도영어 그리고 싱가폴 영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영어가 오늘날 받아

들여지고 있다. 

(VE2) 선생님은 다양한 영어 억양(예:영국, 미국)으로 녹음된 듣기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VE3) 인도네시아영어, 대만영어 그리고 일본영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영어가 오늘날 

받아들여지고 있다. 

(VE4) 선생님은 비원어민(예: 인도네시아인과 일본인)간의 의사소통을 영어듣기자료로 

포함할 수 있다. 

(SMC1)나는 나와 대화를 하는 사람이 어느 문화권에서 왔는지에 따라 내 대화스타일을 

조절할 수 있다. 

(SMC2) 나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 영어

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SMC3) 나는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영어와 다른 영어말하기와 발음의 패턴을 받아들이

는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SMC4)나는 내가 대화하는 영어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다. 

(ESI1) 영어 선생님들은 내가 “원어민”처럼 말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ESI2) 나는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이 내 영어 억양을 비웃어도 그것이 내 영어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ESI3) 나의 영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한 미국인이나 영국인처럼 말할 필

요는 없다. 

Part 2 (개방형질문)

1. 영어라는 언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영어라는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2. 영어를 배우면서 문화도 같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어떤 문화를 배워

야 하나요?

3. 영어 학습과 사용이 한국문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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